
민변은 199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3권을 
발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민주변론’ 발간을 중단한 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변론’이 휴간된 이후로 많은 회원들이 법률가 단체인 민변이 회원들
의 연구 및 활동의 결과를 한 데 담아낼 수 있는 기관지가 부재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민주변론’을 복간하기로 결정하고 올
해 8월부터 ‘민주변론’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성과물인 제104
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회를 위해 마련해야할 수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
습니다. 머지않아 출범하게 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숙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
길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대로 후퇴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있습
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
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간첩을 조작하고, 국회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하고, 또한 통합진보당
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민변 회원들이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계개시신청이 
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복간되는 ‘민주변론’은 민변 회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한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한 성과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원들의 열정과 수고가 
담긴 노작들입니다. 아무쪼록 복간되는 ‘민주변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미력
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민주변론’의 복간을 위하여 애쓰신 편집위원 및 집필자 여러분의 수고에 무한한 감사
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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